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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아강도, 스트레스 대처방식 및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이

아동의 교우관계에 미치는 영향*

The Effects of Ego Strength, Stress Coping Styles

and Fear of Negative Evaluation on Children’s Peer Relationshi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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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was performed to model the effects of ego strength, stress coping styles, fear of negative

evaluation, and the effects these concepts have upon children's peer relationships. Data were collected

from 580 fifth and six graders in Seoul and Gyeonggi province. In summary, the results indicated the

following. Firstly, there were significant correlations between ego strength, stress coping styles, fear of

negative evaluation, and peer relationships. Secondly, the ego strength of children was found to have

direct influences upon their stress coping styles, fear of negative evaluation and peer relationships.

Thirdly, out of stress coping styles of children affected by ego strength, only the negative coping style

was found to significantly influence the fear of negative evaluation and peer relationships. Fourth, the

fear of negative evaluation on the part of children was affected by ego strength and negative stress

coping styles, and in particular, negative stress coping styles influenced peer relationships through the

anxiety induced from interpersonal relationshi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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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서 론

교우관계란 인간발달 과정에서 또래들과 가

지게 되는 인간관계를 말한다(Korean Education

Research Institute, 1995). 아동은 교우관계를 통

해 대인관계에서의 적응에 대한 기술을 습득하

고 청소년기 및 성인기의 건강한 사회적 관계의

기초를 형성하게 된다(Bagwell, Molina, Pelham,

& Hoza, 2001; Feldman, 1990; Kong, 1996). 특

히 학교에서 경험하는 교우관계는 아동의 학교

적응은 물론 삶의 만족도에까지 영향을 미친다

는 점에서 그 중요성이 더욱 강조된다(Ash &

Huebner, 1998; Huebner & Alderman, 1993). 아

동이 보다 적응적인 교우관계를 경험하며 건강

하게 성장, 발달해 나갈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는 우선 아동의 교우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및 변인 간의 관계를 밝히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한다.

교우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크게 심리

사회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으로 구분된다. 우선

심리사회적 요인과 관련된 선행연구들을 살펴

보면, 자아개념, 자아존중감, 자아강도, 자아탄

력성, 정서지능, 정서적 안녕감이 높을수록 긍

정적 교우관계를 경험하며(Harter, 1990; Kim &

Choi, 2013; O’Brien & Bierman, 1998; Petrides,

Sangareau, Furnham, & Frederickson, 2006), 부

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 사회적 회피 및 불안

수준이 높을수록 교우관계가 부정적인 경향이

있다(Erath, Flanagan, & Bierman, 2007). 또한

스트레스의 정도 및 스트레스에 대처하는 방식

에 따라서도 교우관계의 질이 달라질 수 있다

(Jung, 2003; Lim, 2012). 교우관계에 영향을 미

치는 환경적 요인 중에서 가정환경 변인으로는

부모의 양육태도, 부모와의 애착, 부모로부터의

심리적 독립, 가정 내 분위기, 가정폭력 경험 등

이 보고된다(Byun & Shim, 2010; Ko & Choi,

2006; Lee & Park, 2012; Lieberman, Doyle, &

Markiewicz, 1999; Lim, Kim, & Ju, 2010). 그리

고 학교환경 변인으로는 교사와의 긍정적인 관

계, 정서적인 교사역할과 교실 내 분위기 등이

아동의 교우관계 적응을 높이는 데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밝혀졌다(Howes, 2000; Hughes &

Kwok, 2006; Song, Lee, & Oh, 2010).

이상에서 고찰한 바와 같이, 아동기 교우관계

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에 대한 연구는 다양한

측면에서 이루어지는 추세이다. 그러나 많은 연

구들이 변인 간의 관계를 단편적으로 밝히는 데

그치고 있으며, 구체적으로 변인 간의 유기적

관계와 경로를 밝히는 연구는 상대적으로 부족

한 실정이다. 특히 심리사회적 요인 간의 관계

를 검증한 연구들의 경우 대부분 자아개념, 자

아존중감과 관련된 연구들로 치우친 양상을 보

인다. 기초연구를 비롯한 다양한 연구들의 궁극

적 목적이 아동의 교우관계에 대한 이해를 바탕

으로 긍정적이고 적응적인 교우관계를 경험할

수 있도록 개입 방안을 모색하는 것임을 고려할

때, 보다 다양한 측면의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

성이 제기된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아동의

교우관계 증진을 위해 다양하고 직접적인 개입

방안을 모색하는 데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

기 위한 목적으로, 아동의 교우관계 관련 변인

으로 보고되었으나 아직 구체적으로 연구되지

않은 심리내적 요인인 자아강도와의 관계를 중

심으로 관련 변인 간의 경로를 탐색해 모형화하

고자 한다.

자아강도는 자아기능의 세기를 의미하는 것

으로, 탄력성, 주도성 등의 적응적이며 수행적

인 기능은 물론, 자신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유지하고 이를 토대로 사회적으로 자신의 능력

을 발휘해 나가는 유능성과 사회성의 개념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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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모두 포함하는 통합적이고 종합적인 개념이

다(Kim & Choi, 2013). 자아강도가 강한 아동

또는 청소년은 교우관계 및 학교와 같은 사회

적 상황에서 보다 적응적이며 원만한 대인관계

를 경험하는 반면, 자아강도가 약한 경우 비행

행동, 낮은 현실적응능력, 대인관계에서의 부정

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 및 전반적인 사회불안

을 경험한다는 일관적인 결과가 나타났다(Chai

& Lee, 2011; Kim & Choi, 2013; Matthew &

Tian, 2006; Nagao, 1999). 따라서 자아기능의

여러 측면들을 통합적으로 포함하는 심리내적

변인인 자아강도가 아동들의 교우관계에 미치

는 영향의 경로를 구체적으로 모형화하는 것

은, 아동의 교우관계 적응을 높이기 위한 보다

풍부하고 효과적인 개입전략 수립에 도움이 될

것이다.

한편, 자아강도로부터 영향을 받는 것은 물론

직, 간접적으로 교우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매개

변인으로서 스트레스 대처방식과 타인으로부터

의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우선 자아강도가 스트레스 대처방식에 미

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자아강도

가 강할수록 스트레스 상황에 대해 보다 적응

적,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반면, 자아강도가 약

할수록 정서 중심적이며 소극적인 대처를 보인

다고 하였다(Kozarić-Kovacić et al., 2000; Torki,

2000). 나아가 자아강도의 영향을 받는 스트레

스 대처방식은 교우관계와도 관련이 있는 것으

로 연구되고 있는데, Lee(2003)는 스트레스상황

에서 문제해결중심의 대처를 할수록 교우관계

를 포함하는 학교생활에 잘 적응함을 보여주었

고, Shin과 Khu(2001)는 사회적 지원을 추구하

여 스트레스에 대처할수록 긍정적 대인관계를

경험한다고 보았다. Lee(2013) 또한 능동적 스

트레스 대처방식을 사용할수록 교우관계를 비

롯한 학교적응 능력이 뛰어난 것으로 보고하였

다. 이상의 결과들은 스트레스 대처방식에 대해

상이하게 구분하고는 있기는 하나, 스트레스 대

처방식이 교우관계에 영향을 미친다는 공통된

견해를 제시하고 있다.

대인관계에서의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

역시 자아강도로부터 영향을 받는 동시에 교우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지적되었다. 자

아강도가 약할수록 대인관계에서 부정적 평가

를 받는 것에 대한 불안을 높게 경험하고(Erath

et al., 2007; Matthew & Tian, 2006), 부정적 평

가에 대한 두려움을 포함하는 사회불안이 높을수

록 교우관계에서 어려움을 경험한다는 연구결과

들이 보고되었다(Kim & Choi, 2010; Vernberg,

Abwender, Ewell, & Beery, 1992). 또한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주관적으로 경험하는 부정

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은 스트레스 대처방식과

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스트레스 상

황에 대해 적극적, 문제해결적 대처를 할수록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을 포함하는 사회불

안이 낮아지며, 소극적, 회피적 대처를 할수록

불안은 높아진다고 한다(Chung, 2008; Kwon,

Park, & Kim, 2013; Lee & Ha, 2009).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면, 자아강도가 직접적

으로 교우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물론, 스

트레스 대처방식과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

을 매개로 교우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일정한 간

접적인 경로를 예측해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아동의 교우관계에 직, 간접적인 영

향을 미치는 자아강도와 스트레스 대처방식, 부

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의 영향력을 확인하고,

자아강도가 스트레스 대처방식 및 부정적 평가

에 대한 두려움을 매개로 교우관계에 영향을 미

치는 관계 경로를 탐색하고자 한다. 특히 학교

에서 또래와 함께 보내는 시간이 증가하기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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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Research model regarding variables

influencing peer relations

하며 또래관계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되는 초등학

교 3-6학년 아동을 대상으로 아동의 교우관계

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 심리내적 변인들의 역동

적인 관계를 확인하고자 한다. 이는 아동의 교

우관계 적응을 돕기 위해 구체적으로 어떤 심리

적 요인에 초점을 맞춰 개입전략을 구성해야하

는지에 관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것으로 예상

된다. 이상을 잠재변수의 가설적 모형으로 나타

내면 Figure 1과 같다.

구체적으로 가설적 관계 경로를 정리하고자

한다. 첫째, 아동의 자아강도는 교우관계에 직

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한편(Choi, 2013), 스트레

스 대처방식과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을 매

개로 교우관계에 간접적인 영향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Matthew & Tian, 2006).

둘째, 스트레스 대처방식은 자아강도의 직접

적인 영향을 받으며(Kozarić-Kovacić et al.,

2000; Torki, 2000),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

을 매개로 교우관계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

이다(Kwon et al., 2013). 선행연구에서 스트레

스 대처방식이 아동의 교우관계에 직접적인 영

향을 미친다는 결과들도 보고되고는 있으나, 스

트레스 대처방식의 구분 자체가 연구마다 다르

게 제시되는 경향이 있으며, 그에 따라 결과 또

한 엇갈린 양상을 보이고 있다(Kim, 2008). 따

라서 이 연구에서는 스트레스 대처방식 자체보

다 교우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사화적 변인

들 간의 관계에서 스트레스 대처방식이 어떻게

기능하는지에 초점을 맞추어, 스트레스 대처방

식의 영향을 받은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의

변화를 통해 교우관계가 증진될 것이라고 가설

을 설정하였다(Kwon et al., 2013).

셋째,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은 자아강도

로부터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Beidel, Turner, &

Moris, 1995), 스트레스 대처방식을 매개로 간

접적인 영향도 받을 것이다(Torki, 2000). 그리

고 나아가 교우관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침으

로써(Erath et al., 2007) 자아강도 및 스트레스

대처방식과 교우관계를 부분매개 할 것으로 예

상된다.

이상의 가설 검증을 위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아동의 자아강도, 스트레스 대처

방식 및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

움과 교우관계 간에 유의한 관계

가 있는가?

<연구문제 2> 아동의 자아강도, 스트레스 대처

방식 및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

움은 어떤 경로로 교우관계에 영

향을 미치는가?

Ⅱ.연구방법

1.연구대상

서울, 경기 지역의 초등학교 5-6학년 아동 580

명을 대상으로 질문지 조사를 실시하였다. 이중

불성실하게 응답한 자료를 제외한 563명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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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Grade and gender of subject (n：%)

Grade
Gender 5 6 Total

Boy 155(27.5) 143(25.4) 298(52.9)

Girl 141(25.1) 124(22.0) 265(47.1)

Total 296(52.6) 267(47.4) 563(100.0)

를 분석하였다. 연구대상의 분포를 지역과 학년

으로 구분해 살펴본 결과는 Table 1과 같다. 서

울은 321명(57.0%), 경기는 242명(43.0%)으로

서울이 다소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학년

은 5학년 296명(52.6%), 6학년 267명(47.4%)으

로 확인되었다.

2.연구도구

1)자아강도

Kim(2012)이 개발한 ‘아동 자아강도 척도’를

사용하였다. 유능성 7문항, 주도성 7문항, 탄력

성 6문항, 사회성 6문항의 4개요인, 총 26문항으

로 구성되어 있으며, Likert식 5점 척도로 총점

은 26-130점의 분포가 가능하다. 총점이 높을수

록 자아강도가 강한 것을 의미하며 내적일치도

계수인 Cronbach's α는 유능성 .87, 주도성 .82,

탄력성 .80, 사회성 .82, 전체 자아강도는 .92로

모두 양호한 수준으로 확인되었다.

2)스트레스 대처방식

Min과 Yoo(1998)가 개발하고 Park(2001)이

개정, 보완한 ‘스트레스 대처행동 척도’를 사용

하였다. 적극적 대처행동, 소극적 / 회피적 대처

행동, 공격적 대처행동, 사회지지 추구적 대처행

동의 4개의 하위요인, 총 20문항으로 구성 되어

있다. Likert식 5점 척도로 총점은 각 하위요인

별 5-25점의 분포가 가능하고, 총점이 높을수록

해당하는 방식의 스트레스 대처행동을 보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소극적 / 회피적 대

처행동 요인의 경우 실시하는 과정에서 반응이

일관되지 않게 나타나는 모호한 문항들이 발견

되어 요인분석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문항분

석 및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고, 총 2요인 12

문항으로 재구성하여 사용하였다. 요인의 재구

성 과정에서 요인 1은 ‘문제를 해결하는데 필요

한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았다’, ‘친한 사람에

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서 도움

을 구했다’와 같이 적극적이며, 사회적 지지를

추구하는 가운데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내용의

문항들로 구성되어 ‘긍정적 대처방식’으로 명명

하였다. 반면 요인 2는 ‘나를 기분 나쁘게 하거

나 화나게 한 사람에게 복수할 방법을 생각해

보았다’, ‘그런 문제를 당한 내가 불쌍하고 안됐

다고 생각했다’와 같이 공격적이며 비효율적이

고 회피하는 방식으로 스트레스에 대처하는 문

항들로 구성되어 ‘부정적 대처방식’으로 명명하

였다. 문항정제과정 및 요인탐색 과정을 통해 재

구성한 긍정적 스트레스 대처방식요인과 부정

적 스트레스 대처방식 요인의 Cronbach's α는

각각 .79와 .78로 신뢰할 수 있는 수준으로 나타

났다.

3)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

Beidel, Turner와 Moris(1995)의 아동용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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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증 및 불안척도와 LaGreca와 Stone(1993)의

개정판 아동용 사회불안척도를 기초로 Moon과

Oh(2002)가 한국 실정에 맞게 타당화한 척도

중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을 측정하는 9문

항을 사용하였다. Likert식 5점 척도로 총점은

9-45점의 분포가 가능하며, 총점이 높을수록 부

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이 높은 것을 의미한

다. Cronbach's α는 .93으로 나타났다.

4)교우관계

Kim(2002)이 제작한 학교생활적응 척도 중

교우관계적응을 측정하는 5문항을 사용하였다.

Likert식 5점 척도로 총점은 5-25점의 분포가 가

능하며, 총점이 높을수록 긍정적인 교우관계를

경험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연구에서의

Cronbach's α는 .81로 나타났다.

3.연구절차

서울, 경기 지역의 초등학교에 전화로 연구의

목적과 취지, 방법을 설명하고, 이중 참여에 동

의한 학교 2곳의 5-6학년 아동들을 대상으로

2011년 8월에 조사를 진행하였다. 연구자가 직

접 학교를 방문하여 교사의 도움을 받아 각 학

급에서 아동들에게 조사의 목적과 방법, 유의사

항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였으며, 그 자리에서

바로 조사를 실시하고 질문지를 회수하였다.

4.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 20.0과 AMOS 20.0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대상의 인구사회학

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빈도분석을 실시하고,

측정도구의 신뢰도를 알아보기 위해 문항 간 내

적 합치도 계수인 Cronbach's α를 산출하였다.

그리고 구조방정식모델링을 실시하기에 앞서

다변인정규분포성에 대한 가정여부와 변인 간

유의한 관계성을 확인하기 위해 변인별 왜도와

첨도 및 Pearson의 적률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

였다. 그 결과 다변인정규분포성과 변인 간 유

의한 상관관계가 확인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모

형 적합도를 고려해 지표변수의 수를 줄이기 위

한 목적으로 하위요인이 구분되지 않는 긍정적

및 부정적 스트레스 대처방식,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 교우관계 변인에 대해 탐색적 요

인분석을 통한 문항꾸러미(item parcels)를 제작

하였다(Bandalos, 2002). 그리고 변인 간의 관계

에 대한 가설 연구모형을 토대로 최대우도법

(ML: Maximum Likelihood Estimation)을 적용

해 2단계 접근법(two-step approach)에 따라 측

정모형 확인과 구조회귀모형 추정을 순차적으로

진행하였다. 모형의 적합도는 χ 2검증과 RMSEA

(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

CFI(Comparative Fit Index), TLI(Tucker-Lewis

Index)를 사용하여 검증하였으며, 부트스트랩

절차(Bootstrapping)를 통해 .05 수준에서 간접

효과 경로에 대한 유의성 검증을 실시하였다.

Ⅲ.결과분석

1.기초통계 및 변인 간 상관관계 검증

인과관계 모형의 추정 가능성 여부를 확인하

기 위해, 변인들의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를

포함하는 기초통계와, 변인 간의 관계를 알아보

기 위한 Pearson의 적률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한

결과를 Table 2에 제시하였다. 먼저 기초통계 결

과를 살펴보면, 평균은 자아강도 3.92(SD = .61),

긍정적 스트레스 대처방식 3.23(SD = .91), 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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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Correlation of variable and basic statistics

N=563
Ego

strength

Positive stress

coping styles

Negative stress

coping styles

Fear of negative

evaluation
M(SD) Skew Kurtosis

Ego strength 3.92(.61) -.37 -.40

Positive stress

coping styles
.49** 3.23(.91) -.03 -.48

Negative stress

coping styles
-.31** -.10* 2.44(.92) .40 -.48

Fear of negative

evaluation
-.58** -.27** .50** 2.29(.93) .59 -.33

Peer relations .67** .35** -.30** -.60** 3.85(.84) -.64 -.05

* p < .05. ** p < .01.

적 스트레스 대처방식 2.44(SD = .92),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 2.29(SD = .93), 교우관계

3.85(SD = .84)로 확인되었다. 변인별 왜도는

-.03에서 -.64, 첨도는 -.05에서 -.48사이의 분포

로 모두 정규분포의 조건을 만족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다음으로 변인 간 상관관계를 확인한 결과,

자아강도는 긍정적 스트레스 대처방식(r = .49,

p < .01), 교우관계(r = .67, p < .01)와 정적 상

관을, 부정적 스트레스 대처방식(r = -.31, p < .01),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r = -.58, p < .01)

과는 부적 상관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긍정

적 스트레스 대처방식은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r = -.27, p < .05) 및 교우관계(r = .35,

p < .01)와 각각 부적, 정적 상관을 보였으며,

부정적 스트레스 대처방식은 부정적 평가에 대

한 두려움(r = .50, p < .01) 및 교우관계(r =

-.30, p < .01)와 각각 정적, 부적 상관을 나타

냈다.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은 교우관계

와 부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 = -.60,

p < .01). 즉, 자아강도, 긍정적 스트레스 대처

방식 및 부정적 스트레스 대처방식, 부정적 평

가에 대한 두려움, 교우관계 간에는 모두 유의

한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

결과를 바탕으로 가설에 따른 구조회귀모형 추

정을 통해 변인 간의 인과관계를 검증하고자

한다.

2.구조방정식모형 탐색

1)측정모형의 검증

2단계 접근법에 따라 먼저 확인적 요인분석

을 통해 측정모형을 검증한 결과(Table 3 참

조), 모형의 적합도 지수는 모두 기준(RMSEA

< .10, CFI > .09, TLI > .09)(Hong, 2000)에 부

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수렴-변별타당

도와 관련해 각 지표변수에 대한 잠재변수의

요인부하량이 모두 .50 이상, 잠재변수 간의 상

관계수가 -.10에서 .67 사이로(Table 2 참조) 잠

재변수의 수렴구조 및 잠재변수 간의 변별도가

모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Kline, 2011;

Moon, 2009).

2)구조회귀모형의 검증

다음으로 가설에 따라 변인 간 경로를 설정

하여 구조회귀모형을 추정한 결과를 Figure 2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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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Figure 2> Structural regression model regarding

variables influencing peer relationship

<Table 3> Factor loading of measurement model and model fit

Parameter Standardized estimates

Ego strength →

competence .74***

initiative .73***

resilience .70***

sociality .81***

Positive stress coping styles →

PSCS1 .79***

PSCS2 .82***

PSCS3 .84***

Negative stress coping styles →

NSCS1 .75***

NSCS2 .86***

NSCS3 .74***

Fear of negative evaluation →

PNE1 .90***

PNE2 .91***

PNE3 .92***

Peer relations →

PR1 .64***

PR2 .82***

PR3 .84***

Model fit：χ 2 = 339.16 (p < .001), RMSEA = .06(.06∼.07), CFI = .95, TLI = .94

***p < .001.

Table 4에 제시하였다. 구조회귀모형의 모든 적

합도 지수는 기준에 부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

며, 가설적 모형과 비교했을 때, 긍정적 스트레

스 대처 전략이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에

미치는 영향을 제외한 모든 경로에서 유의한 관

계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변인 간 관계에서의 설명력을 살펴보면, 자아

강도는 긍정적 스트레스 대처방식과 부정적 스

트레스 대처방식을 각각 31%와 12% 설명하며,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은 자아강도와 부정

적 스트레스 대처방식으로부터 총 53%, 교우관

계는 자아강도와 부정적 스트레스 대처방식, 부

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으로부터 총 71%의 설

명력을 가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변인 간 경로계수를 직접적인 영향과 간접적

인 영향으로 구분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직접

적인 영향의 경우 첫째, 자아강도는 긍정적 스

트레스 대처방식(β = .56, p < .001)과 부정적

스트레스 대처방식(β = -.34, p < .001)에 각각

정적, 부적인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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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Standardized estimations of structural regression model and model fit

Parameter Total effects Direct effects Indirect effects

Ego strength →

Positive stress coping styles .56 .56***

Negative stress coping styles -.34 -.34***

Fear of negative evaluation -.64 -.51*** -.13**

Peer relations .82 .69*** .13**

Negative stress coping styles →
Fear of negative evaluation .38 .38***

Peer relations -.08 -.08**

Fear of negative evaluation → Peer relations -.21 -.21***

SMC：Positive stress coping styles = .31, Negative stress coping styles = .12, Fear of negative evaluation = .53,

Peer relations = .71

Model fit：χ 2 = 345.11 (p < .001), RMSEA = .06(.05 - .07), CFI = .95, TLI = .94

**p < .01. ***p < .001.

났다. 또한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β = -.51,

p < .001)과 교우관계 적응(β = .69, p < .001)에

도 각각 부적, 정적인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둘째, 부정적 스트레스 대

처방식은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β = .38,

p < .001)에 직접적인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났다. 셋째,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

은 교우관계(β = -.21, p < .001)에 직접적인 부

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즉, 자아

강도가 강할수록 긍정적 스트레스 대처방식을

사용하고 적응적 교우관계를 경험하며, 자아강

도가 약할수록 부정적 스트레스 대처방식을 사

용하고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을 많이 느끼

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부정적 스트레

스 대처방식을 많이 사용할수록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을 많이 느끼며, 부정적 평가에 대

한 두려움이 클수록 부적응적 교우관계를 경험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다음으로 간접적인 영향을 살펴보면 첫째,

자아강도는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에 부정

적 스트레스 대처방식을 부분매개로 하여 간접

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β = -.13,

p < .01), 교우관계에 대해서도 부정적 스트레

스 대처양식 및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을

부분적으로 매개하여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β = .13, p < .01). 둘째, 부

정적 스트레스 대처방식은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

려움을 매개로 하여 교우관계(β = -.08, p < .01)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약한 자아강도는 부정적 스트레스 대처방식을

사용하는데 영향을 미쳐,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까지 높아지게 만들며, 이러한 인과적 관

계가 확장되어 결국 부적응적 교우관계를 경험

하게 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부정적

스트레스 대처방식 역시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

려움을 높임으로써 궁극적으로 부적응적 교우

관계를 유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상을 종합적으로 정리하면, 아동의 교우관

계는 자아강도가 강할수록, 부정적 스트레스 대

처방식의 사용이 적을수록, 그리고 부정적 평가

에 대한 두려움이 낮을수록 높아지며, 상대적

영향력의 크기는 자아강도,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 부정적 스트레스 대처방식 순으로 자아

강도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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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또한 자아강도와 교우관계를 매개하는 부정

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은 자아강도가 강할수록,

부정적 스트레스 대처방식을 적게 사용할수록

낮아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마지막으로 자아

강도와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의 사이를 매

개하는 스트레스 대처방식의 경우, 자아강도가

강할수록 긍정적 스트레스 대처방식을 더 많이

사용하며, 부정적 스트레스 대처방식을 더 적게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중 부정적 스

트레스 대처방식만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

을 매개로 교우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검

증되었다.

Ⅳ.논의 및 결론

이 연구는 아동의 교우관계에 영향을 미치

는 요인과 그 관계를 탐색하여 교우관계적응

을 높이기 위한 개입방안 모색에 기초가 될 자

료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되었다. 그

결과 자아강도, 스트레스 대처방식, 부정적 평

가에 대한 두려움은 유기적으로 영향을 주고

받으며 아동의 교우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변

인으로 확인되었다. 구체적으로 각 경로에 대

해 살펴보고, 그 함의에 대해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아동의 교우관계는 자아강도, 스트레

스 대처방식,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에 직,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으나, 그중에서도 자아강

도로부터 직접적으로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것

으로 확인되었다. 즉, 자아강도는 아동의 교우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강력한 개인 심리내적

요인으로, 자아강도가 강할수록 긍정적 교우관

계를 경험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자아강도는

Erikson에서 Hartman을 거쳐 정립된 자아심리

학적 관점에서 출발한, 자아의 기능적 측면에

초점을 맞춘 개념이다. 자아의 기능적 측면이

란, 스트레스 하에서 자아의 붕괴를 막고 탄력

적으로 자기 항상성을 유지하며, 합리적으로 자

신의 욕구를 충족하면서도 이성과 신념, 자신감

을 가지고 현실에 독립적이며 적응적으로 대처

하는 자아의 통합적 능력을 말한다(Jewsuwan,

Luster, & Kostelink, 1993; Kim, 2012). 특히 아

동기는 타인과의 관계 가운데 본능적 욕구 및

충동을 조절하고 추상적이고 합리적인 사고과

정 가운데 현실감각을 가지고 안정적인 자아기

능을 형성해 가는 중요한 시기인 동시에, 본격

적으로 자아기능의 강화가 이루어지는 시기로

보고된다. 따라서 아동기에는 자아기능의 강화

되어 자아강도가 강해지면서, 그만큼 현실의

삶에서 자아강도의 세기에 영향을 받아 적응적

기능발휘가 가능해 진다는 것이다(Kim, 2011;

Noh & Kang, 2003). 이러한 견해는 자아강도

가 학령기 아동의 교우관계에 핵심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는 이 연구의 결과와 일치한

다. 즉, 아동이 긍정적인 교우관계를 경험하며,

적응 및 사회화를 이루어가도록하기 위해서는

보다 근본적 차원의 접근으로, 아동의 자아강

도를 강화시키기 위한 다양한 개입 방안이 모

색되어야 할 필요성을 시사한다.

둘째, 교우관계는 자아강도로부터 직접적인

영향 외에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을 매개로

간접적인 영향도 받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부정

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이란 또래로부터 부정적

평가를 받을 것에 대한 두려움과 걱정을 의미하

는, 대인관계에 초점을 맞춘 사회불안의 범주에

속하는 개념이다(Moon & Oh, 2002). Herdenson

(1994)은 타인으로부터의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이 아동으로 하여금 대인관계에 보다 소

극적인 대처를 하게하며, 결국 부적응적 또래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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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를 경험하게 만든다고 보았다. 그러나 국내에

서 아직까지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과 또래

관계 적응의 관계를 직접적으로 다룬 연구가 없

음을 고려할 때,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이

자아강도로부터 영향을 받고, 나아가 교우관계

에 영향을 미친다는 이 연구의 결과는 큰 의미

가 있다. 자아강도가 약한 아동은 부정적 평가

에 대한 높은 두려움을 경험하고, 이는 결국 또

래관계에까지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

서 아동의 또래관계 증진을 위해서는 자아강도

강화를 위한 개인 내 심리적 개입과 더불어, 부

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 극복을 위한 직접적인

인지-행동적 교육 및 훈련이 함께 제공되어야

보다 효과적일 것이다.

셋째, 스트레스 대처방식 또한 자아강도의

영향을 받아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을 매

개로 아동의 교우관계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

는 변인으로 검증되었다. 특히, 스트레스 대처

방식이 교우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가 부정

적 스트레스 대처방식에서만 유의하게 나타났

다는 점은 주목해 볼 부분이다. 이 연구에서

사용한 척도의 긍정적 스트레스 대처방식은 적

극적이며 사회적 지지를 추구하는 가운데 스트

레스를 극복하거나 오히려 자신에게 도움이 되

는 방향으로 승화시키는 행동방식을 의미하는

문항들로 측정되었다. 반면, 부정적 스트레스

대처방식이란 부정적 외현화 행동으로 스트레

스를 표현하거나, 원인을 자기 탓으로 돌리는

공격적, 소극적, 회피적 스트레스 대처방식의

사용을 측정하는 문항들로 구성되었다. 긍정적

스트레스 대처방식과 부정적 스트레스 대처방

식은 모두 자아강도로부터 영향을 받는 변인으

로 확인되었다. 이는 자아강도가 강한 경우 스

트레스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처한다는 선행연

구의 결과들과 일치하는 부분이다(Markstrom

& Marshall, 2007; Torki, 2000). 나아가 긍정적

스트레스 대처방식은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

움을 높이거나 낮추는 데 직접적인 관련이 없

으며, 부정적 스트레스 대처방식이 부정적 평

가에 대한 두려움에 영향을 미쳐 교우관계에까

지 간접적으로 영향을 준다는 결과는 Kwon,

Park과 Kim(2013)의 연구에서 소극적, 회피적

대처행동을 많이 사용할수록 타인으로부터의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을 포함하는 사회불

안이 높아진다고 나타난 것과 일맥상통한다.

즉, 아동의 적응적인 교우관계를 위해서는 자

아강도의 강화를 통해 부정적 스트레스 대처방

식의 사용이 줄어들도록 촉진하는 한편, 공격

적, 소극적, 회피적인 스트레스 대처방식을 대

치할 수 있는 스트레스 대처 및 관리기술 프로

그램 등을 개발하고 제공할 필요가 있음을 시

사한다. 이렇게 아동의 부정적 스트레스 대처

행동을 줄임으로써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

을 감소시키는 것은 궁극적으로 교우관계를 더

욱 증진시킬 수 있는 효과적인 개입책략이 될

것으로 보인다.

넷째, 자아강도, 스트레스 대처방식,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은 유기적이며 역동적인 관

계구조로 아동의 교우관계에 영향을 미치며,

자아강도가 그 관계구조 가운데 핵심적인 개인

내적 심리기제로 작용함이 확인되었다. 이는

Song, Lee 그리고 Oh(2010)가 초등학생을 대상

으로 실시한 종단연구에서 아동의 교우관계 변

화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자아관이며,

그 다음으로 부모관계, 교사관계라고 보고한

결과와 일치한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는 교우

관계에 미치는 자아강도의 단순한 영향력을 밝

히는 것에서 나아가, 스트레스 대처방식, 부정

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과의 관계를 통해 교우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역동적 관계구조를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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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으로써 아동의 교우관계 증진을 위한 보다

폭넓은 개입의 관점을 제공하였다. 실제로 심

리내적 특성인 자아강도를 강화시키기 위한 구

체적인 개입 방안에 대해서는 심리극, 모래놀

이치료 등의 전문적인 심리치료 기법 외에는

아직 이렇다 할 충분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지

않아(Park, 2011; Lee & Lee, 1993), 보다 예방

적 차원의 교육장면에서 개입을 통해 교우관계

를 증진시키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이

다. 그러나 자아강도가 인지-행동적 특성인 스

트레스 대처방식,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

과의 역동적 관계구조를 통해 교우관계에 영향

을 미친다는 이 연구의 결과를 고려한다면, 아

동의 교우관계 향상을 위해 자아강도의 강화

자체에 초점을 맞춘 심리치료적 개입에서 나아

가, 교육 및 집단 장면에서 적용할 수 있는 보

다 구체적이고 구조화된 교육 및 훈련 프로그

램의 개발 및 사용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즉,

직접적인 자아강화를 위한 심리적 개입과 부정

적 스트레스 대처방식 및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을 감소시킬 수 있는 인지-행동적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을 함께 사용하는 것이, 교우

관계 증진을 위해 더욱 효과적인 개입 방안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 연구의 제한점을 밝히고,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일

반적으로 사회과학에서는 인간의 행동이 개인

차 변인과 환경 변인의 함수관계로 가장 잘 성

명된다고 본다(Moon, 2009). 그러나 이 연구에

서는 환경 변인을 제외한 개인 내적 변인들 간

의 관계를 통해 교우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

모형을 추정하였다. 선행연구를 통해 확인된 교

우관계에 대한 자아 및 개인 내적 요인의 중요

성을 고려할 때 이 또한 의미가 있으나, 추후

이 연구를 통해 확인된 개인 내적 변인들과 가

정, 학교 등의 환경 변인의 상대적 영향력 및

상호작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증하는 연구

가 이루어질 필요성이 제기된다. 둘째, 이 연구

에서는 학교에서 보내는 시간이 길어지며 교우

관계가 보다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

는 초등학교 3학년 이상을 대상으로 선정하였

다. 그러나 자아의 발달과 함께 만 5세 이후부

터는 또래관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적극적

으로 또래관계를 추구한다는 선행연구의 결과

들을 고려할 때(Park & Hong, 2010; Yoo &

Jang, 2011), 학령 전기 및 초등학교 저학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의 필요성 또한 제기된다. 나

아가 아동기의 급격한 심리, 사회, 정서적 발달

과 변화 양상을 반영한 종단 연구가 함께 이루

어진다면, 아동의 교우관계 증진을 위한 보다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이해 또한 가능해질 것으

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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